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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 결정까지 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

- 장관, 대외교섭 ‧ 심포지엄 및 경쟁 PT ‧ 홍보 등 세부계획 점검
- 100여 일 남은 시점, 11.28일 투표 날까지 유치활동 총력 전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8.17.(목) 오전,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 심포지엄과 경쟁 PT, 대외 홍보 등 유치

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유치위 차원의 대외

교섭과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대응,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계획을 

보고하였다. 외교부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양‧다자 회의, 방문‧방한 등 계기를 최대한 활용

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교섭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유치지원위(사무국 : 대한

상의)에서도 하반기 민간 기업의 유치교섭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최지 결정

까지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7월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넘도록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 지지국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지원단, 외교부, 

국조실, 부산시, 대한상의 등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다만, 

“타 후보도시(사우디 리야드, 이태리 로마)의 인지도 등을 볼 때 모두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들인데다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산업부 차원에서도 가용한 협력 

레버리지를 최대한 동원하여 표심 확보에 끝까지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안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올해 말 유치 성공의 결실을 맺기 위해 승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남은 100여 일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책임자 팀  장 정홍곤 (02-2036-9810)

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형은 (02-2036-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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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 개요

◇ 개최지 결정투표(11.28)를 약 100일 앞두고, 대외교섭 및 BIE 일정

(심포지엄, 최종 PT) 등 유치활동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논의

□ 개요

ㅇ (일시/장소) 8.17(목) 10:00~11:00 /유치위원회(광화문D타워) 대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 (산업부) 장관, 통상협력국장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유치위) 유치지원단장, 기획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등

- (부산시) 엑스포추진본부 대외협력과장

- (민간위) 대한상공회의소(민간위) 사무국장 등

ㅇ (주요내용) 유치 동향 보고, 향후 대외교섭 및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홍보 등) 추진계획, 민간위 활동계획 등 논의

□ 세부계획(안)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5‘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10:05~10:10 5‘ (안건1) 유치동향 및 향후 계획 유치지원단

10:10~10:13 3‘ (안건2) 하반기 유치교섭 계획 외교부

10:13~10:18 5‘ (안건3) 민간위 유치활동 계획 민간위 사무국

10:18~10:55 37‘ 자유논의 참석자

10:55~11:00 5‘ 마무리발언 산업부 장관

   * 모두발언까지 공개


